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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못 받고, 대출 못 하고… 은행 건전성·수익성 동시 비상 조선일보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은행권이 건전성 우려... 각종 대출 제한 규제 강도까지 연일 높아지면서 수익성 확보에도 부담....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가 커지는 마당에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높은 대출까지 제한하는 규제가 생겨 은행으로선 수익을 얻을 손발이 묶였다"

이젠 은행앱에서도 네이버·카카오처럼 쇼핑한다 매일경제

내년부터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과 쇼핑이 가능....'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각종 규제도 생겨....

각종 금융 업무만 하던 은행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금융·생활 플랫폼'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신한은행, 중징계 예고에 신사업 기로 ‘좌불안석’ 데일리안

내년 초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돼...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에 차질....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

우리금융, 아주캐피탈 품었다…자회사 12개로 늘어 한국경제

우리금융지주는 아주캐피탈 경영권 지분 74.04%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혀...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12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돼... 소비자금융 관련 2개 그룹사를 한꺼번에 확충하는 효과....

'깜짝 실적' 손보업계, 금융당국 배당 자제령에 '딜레마' 데일리안

5대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들어 3000억원 넘게 불어나...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배당 자제령을 내리면서 손보사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져... 과도한 정책적 개입이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자회사형 GA’ 포문 여는 보험사… 속내는 ‘1200%룰’ 회피 머니S

보험사들이 자체 GA을 설립해 제판 분리를 속속 진행....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표면적 이유....GA를 활용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한다는 지적도... 

“1200%룰이 GA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로 전속설계사를 이관, 설계사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

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앞으로 적발 시 징역형…처벌 수위↑ 매일경제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징역형은 물론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 

현행 법으로 불법공매도 적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임기만료 앞둔 증권사 CEO…호실적에도 '나 떨고 있니' 현대경제신문

증권사 CEO들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각종이슈로 긴장하고 있는 CEO도 존재... 

“단순히 실적만으로 연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까다로운 내부 평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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